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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여진은 세력을 키워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했어요.

여진은 어떻게 

물리쳤나요?

여진은 제가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이끌고 물리쳤어요. 고려는 여진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에 9개의 성을 쌓았죠.

우와~, 멋져요!

40여 년간 강화도에서 항전하던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몽골의 
요구대로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지만, 내가 이끄는 삼별초는 

계속 몽골에 맞서 싸웠지요.

고려에 무신 정권이 들어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 몽골이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고려를 침입하자 고려는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였어요.

헉! 40여 년이나요?

삼별초는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하였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고 말았어요.

이후에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게 되었군요?
저요! 저요!

원나라예요~!

다빈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나 보네요!

맞아요. 몽골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한 후 세운 나라는 뭐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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